
I. 서 론

사회가 다양화, 다원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족형

태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의 비
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장례가구추계⌟를 살펴보면 한부모와 미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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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부모효능감이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자녀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직접적으로는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
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여성 한부모의 자녀유능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들이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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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Single Mother’s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and whether Parental Self-Efficacy mediate in the process. We were examined by the statistics 
software SPSS 22.0 and AMOS 21.0 in which descriptive statistic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re utilize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gle Mother’s Social Capital has positive 
effects on Parental Self-Efficacy. Second, Parental Self-Efficacy has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It was proved that Parental Self-Efficacy exer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refore, existent Parental Self-Efficacy have full mediated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competence of children. Possible reasons for the this result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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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이 2005년 137만(8.6%)에서 
2017년 212만(1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1]. 또한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한
부모의 비율이 남성 한부모 보다 2.8배 정도 많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 여성 한부모의 증가는 곧 여성 한
부모 자녀의 수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여성 한부모 자녀들은 양친부모 가정 자녀들에 비해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 수준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3-5].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상황에 대한 개인 인지의 차이로 
인한 결과임이 보고되어 지고 있다. 인지이론에서는 인
지체계가 행동을 중재한다고 제시하고 있다[6]. 즉, 자
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
에 중요한 인지적 요인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유능감이
다. 유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내부적 평가와 지각
이다[7]. 유능감은 자신감과 연결되고 일상의 각 영역인 
학업에서의 유능감, 또래 관계, 자기관리에 대한 유능감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8].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능력과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
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8]. 또한, 유능
감은 무언가를 배우려는 동기를 추진하는 엔진과 같고, 
자기 동기화가 강해지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힘
든 상황에서도 의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
다[9]. 이와 같이 유능감을 갖게 되면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능
감은 여성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유능감은 주요 타인과의 상
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시하였다[7]. 자녀유능감
은 자녀의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래 집단과
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
[10]. Cohn 등(1991)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적 요인과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제시하
였다[11]. 한부모 가족의 가정환경이 자녀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결핍 관점이다[12].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
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가족구조 보다는 가족해체로 인
한 경제적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사회졍제적 지위의 
하락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사회자본이 언급되어질 수 있다. 사회자본은 
지금껏 화폐적 가치로만 인식되어 온 자본에 대한 개념
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13]. 초기 사회자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연계의 속성으로 인지적 측면에도 초점
을 두고 있다[13]. 즉, 인간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적 연결망이나 기타 사회 집단내의 구성원이 되어 
확보하게 되는 일정한 자산이나 능력이다[14]. 사회자
본은 하나의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다
양한 형태를 띄며, 인적자본 획득에 중요한 요인이며 
신뢰와 연대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다[15]. 
사회자본은 개인의 행동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결속력을 
제공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는 등 눈에 
보이는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경제자본
과 달리 사회자본은 사용해도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사
용할수록 증가한다.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나 상황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또는 자녀의 발
달과 적응, 학업성취 등과 관련되어지는 요인으로서 언
급되고 있다[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제적 자
본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녀의 부정적 발달의 위험이 높
은 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사회자본은 자녀의 긍정적 발
달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더불어 자녀 유능감 발달에 부모요인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11]. 자녀가 탄생하는 순간부
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이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어머니는 자녀 유능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직접적
인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가진 개
인적인 자원 즉, 인지적, 성격적 동기적 자원들이 결실
을 맺기까지 많은 역할을 한다[17]. 인간은 자신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흡수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모의 평가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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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에게 받는 긍정
적인 메시지는 자녀의 뇌에 긍정적인 기억들로 인식되
어 자신에 대한 유능감 증진을 불러온다[17]. 자녀 양육
의 인지적 요인인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 아
니라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어진다. 부모효능감
은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의 자기효능감에 근거를 두
고 있고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이다[18]. 부모효능
감은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행동과 관련되어지며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녀의 유능감에 있어서 어머
니의 긍정적인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10].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격려하면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지고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19]. 부
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취하
며 자녀를 유능한 존재로 취급한다[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녀 유능감에 여성 한
부모의 사회자본과 부모효능감이 관련되어짐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효능감은 주변의 환경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사회자
본은 자녀의 유능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
회적 관계성을 증진시켜 어머니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높힌다[21]. 저소득층 부모가 가지는 지역사회환경의 
질과 지역사회내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발달과 부모효
능감도 높힌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22][23]. 
Coleman 과 Karraker(2000)은 부모효능감은 자녀양
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며, 결국 자녀의 전반적인 발
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8].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
은 자녀 유능감과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더불어 부모효능감을 통해서 자녀 유능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4][15], 
부모효능감[12][23], 자녀의 적응[12][26] 관련 연구들
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세 변인들의 관계를 다
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과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
서 부모효능감이 사회자본과 복합해서 작용하는 경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여성한부모의 사회자본과 
자녀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
다 정교하게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한부
모의 자녀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
적인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여성 한부모 자녀에 대한 실
천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과 자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유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유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부모효능감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자본과 자녀유능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

어지는 고정변수라면 사회자본은 교육적 맥락에서 학
교 재생산 경향이나 과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변수이다[4]. 이는 사회자본이 여성 한부모가 
지니는 사회 구조적인 취약성에 의해 자녀가 학교교육
과정이나 발달과정에서 받을 불이익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가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공적인 발달과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24]. 가족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높은 교육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25], 교육적 성취를 촉진하며
[26], 자녀의 학업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7]. 
또한, 어머니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유능감을 증진시키
며[3][21],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
본이 자녀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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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효능감과 자녀유능감
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해 갖는 부모효능감은 양육행

동을 잘 예측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 차이를 
유발한다[6]. 부모효능감은 자녀발달에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부모역할의 경험에 관련되어짐이 확
인되었다[3][28].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양
육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
고 노력하며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
념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임하는 특성이 있다[29]. 구체
적으로 어머니의 높은 부모효능감은 자녀가 자신에 대
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유능감
을 높이고 원만한 사회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형성
할 수 있도록 이끈다[3]. 또한,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
업 자기효능감[30]과 학교생활적응[31]을 높이는데 기
여하며, 자녀의 안녕과 성공을 촉진한다[32]. 부모효능
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발달
을 긍정적으로 이끌지만,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
동을 보이고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32]. 이러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에서 가지는 양육에 대한 인지적 가치관인 부모효능감
이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의 기초가 되는 유능감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자본과 부모효능감
부모가 사회에 의해서 가치와 효능감을 인정받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33]. 한부모는 타인과
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자본을 통
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34]. 부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다
양한 관계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도움으로서 부모
의 긍정적 자원이자 잠재적인 자원이 된다. 이희성과 
유순화(2013)는 부모효능감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
석을 통해 부모의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에서의 실질적
인 도움과 인정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고 가정의 물질적인 자원은 부모효능감과의 관
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6]. 어머니의 사회자본은 어머
니의 사회적 관계성을 증진시켜 어머니 자신에 대한 지
각을 높이며 부모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부모 여성의 사회자본

이 부모효능감과 관련되어지는 변수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의 유

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부모효능
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이 여성 한부모 자
녀의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자
본이 부모효능감을 경유하여 자녀의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부모
효능감

사회 자본   자녀
유능감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

로서 18세 이하 자녀를 1명이상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206명이다. 표집절차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를 1명이상 양육하는 여성 한부로를 모집단
으로 설정하였다. 여성 한부모 특성상 유의표집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전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이용자의 개인적 관계망, 본 연구
자의 개인적 관계망,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터넷 지역카
페 이용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진
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 2018
년 2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33부가 회수되었
으나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27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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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한부모 자녀 유능감 척도는 Harter(1982)의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전경숙(1992) 이 
번안 구성한 척도로 박준희(2009)가 사용한 자녀유능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21문
항이며 신뢰도가. 71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서 
이인숙(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사회자본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총 49문항
이며 신뢰도 .914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은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수
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총 
15문항이며 신뢰도가 .82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여성 한부모 특성에 대해서는 SPSS 22.0 Package
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척도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한부모 사회자본이 자녀의 유능감에 미치는 과정을 분
석하고자 AMO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후에 여성 한부
모의 사회자본과 자녀의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효능
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요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대로는 30대 미만 91명(44.2%), 40대 80명
(38.8%), 50대 35명(16.9%)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고졸이하(57.2%), 전문대졸(24.2%), 대졸(18.4%)로 고
졸이하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 된 이유로는 
비혼모(9.7%), 사별(14.6%), 이혼 156(75.9%)로 대부
분이 이혼을 통해 여성 한부모가 되었다. 한부모 기간
은 5년 이하가 120명(58.3%), 6년에서 10년(28.6%), 
11년 이상(14.0%)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이 한부
모가 된 기간이 5년 이하 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 한부모의 주요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
과는 [표 2]와 같다. 여성 한부모 자녀의 유능감은 5점 
만점에 3.15의 평균값을 보였고, 부모효능감은 5점 만
점에 3.18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은 4점 만점에 2.44 
나타났다. 

표 2. 여성 한부모의 주요특성 
요인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자본 3.33 1.29 2.44 .36

부모효능감 4.40 1.87 3.18 .44

자녀유능감 5.00 1.62 3.15 .64

2. 경로모형분석
2.1 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구조모형이 가정에 얼마

나 적합한가를 살펴보며 검토하는 절차로 적합도 지수
를 통해 알아보게 된다.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
기 위해서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x²과 GFI, RMESA를 
사용하였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
를 위해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표준적합지수 NFI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x²이 51.65이고 그 확률치가 .000
으로 모델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구조방정식에서 x²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항목 빈도 백분율(%)

연령대

30대미만 91 44.2

40대 80 38.9

50대 35 16.9

학력
고졸이하 118 57.2

전문대졸 50 24.2

대졸 38 18.4

한부모이유

비혼모 20 9.7

사별 30 14.6

이혼 156 75.9

한부모기간

5년 이하 120 58.3

6년-10년 59 28.6

11년 이상 2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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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적합한 모형이지만, x²이 표본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GFI, TLI, NFI이 
모두 0.9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ESA
가 0.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x²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왔지만, GFI, TLI, NFI의 지수들이 모두 .9이
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ESA가 .078로 
나타나 본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x² df p GFI RM

ESA TLI NFI

기초
모형 51.65 18 .000 .935 .078 .901 .906

2.2. 경로계수검증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계수와 

표준화된 계수, 표준오차, t값은 다음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각 변수들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경로 B β SE t값

부모효능감←사회자본 1.66 .371 .002 3.159

자녀유능감←부모효능감 .118 .341 .002 3.037

*p <. 05  **p <. 01  ***p <. 001 

첫째,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녀유능감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37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부모효
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거쳐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 자본의 영향으로 
여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371***)이 높아지고, 높아
진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341***), 부모효능감은 사회적 자본과 자녀효
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
능감을 매개로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부모효
능감이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경로계수를 나타낸 모형의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부모
효능감

사회
자본   

자녀
유능감  

,371 .34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표준화계수)

2.3.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효과
다음으로 변수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

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각 효과의 유의미성은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과 관련된 변인들
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자녀유능
감 관련 변인들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은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127=.371×.341)로 하여 영향을 미쳤다. 부모효
능감은 사회자본(.341)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간접효
과와 직접효과를 통해 총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부모효
능감(.341), 사회자본(.127)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효능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직접적으로는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 않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효능감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기준변인 예측변인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효능감 사회자본 .371 .371

자녀유능감
사회자본 .127 ,127

부모효능감 .341 .341
*p <. 05  **p <. 01  ***p <. 001 

표 5. 여성 한부모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효과(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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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 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조방
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은 부모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과 부모효능감이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높힌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6][21][33]. 둘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
본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자녀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한부모의 사
회자본은 자녀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침
으로 매개변수가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의 사
회자본이 자녀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3][21]와는 다른 결과이고 Coleman 과 
Karraker(2000)가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
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 것[18]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사회자본과 자녀 유능감과 관계를 단선적으로 연구
하기보다는 제 3의 변인을 통한 다차원적인 검증을 통
해 그 관계성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유능감 관련 변인들이 자녀유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직접효과는 부모
효능감(.341)이 나타났고, 전체효과는 부모효능감
(.341), 사회자본(.127) 순으로 나타나, 부모효능감이 
자녀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에서 여성 한부모의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부모효능감을 높이
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
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네
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이

웃, 친구, 종교단체, 취미활동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관
계망 확대를 통해 사회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모 참여 활
동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여성 한부모의 정보와 
자원의 양이 증가되는 것 뿐 아니라 자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녀유능감 증진에
도 기여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가 자녀 학교
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 자녀의 성공적 발달과 적
응, 학업성취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되고 있고[36]. 
더불어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가 부모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31]. 학교에서 진
행되는 가족 봉사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와 신뢰가 형성되고 비공식인 관계망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관계망
인 정부에서 운영되는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
정지원센터에서 여성 한부모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
워크가 강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 방법을 통해 여성 한부모의 개별특성과 가족
특성, 지역사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여성 한부모의 부모효능감이 자녀유능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 
어머니가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
는 요소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다. 자기효능감을 증진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
회적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여성 한부모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한부모의 양육스트
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되어지고 있다[6].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시간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대화하는 시간이나 같이 활
동하는 시간의 증가가 자녀의 유능감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에 있어서 시간 보장 부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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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할 것이다. 부모효
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상황을 활용하여 자녀를 잘 양
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이다. 따라서 바람
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풍부한 정보는 부모효능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
지관이나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
로 부모 멘토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어머니가 실제적으
로 양육의 성공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을 시행하거나 다른 여성 한부모의 성공적 양육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활성화시키는 활
동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한
부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성 
한부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한부모의 사회자본이 자녀유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하지만, 여성한부모 자녀유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존재함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추가적으
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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